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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율곡(栗谷) 이이(李珥, 1536~1584)

조선중기의 개혁정치가이자 철학자이다. 외가인 강릉 오죽헌에서 출생하였고 

13살 때 진사시 합격을 시작으로 9차례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였다. 1563년 

호조좌랑에 등용되어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고 병조·이조판서에 올랐으며 한

양의 대사동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학자로서 조선성리학의 한 축을 형성하였

고, 정치가로서는 당면한 국가개혁의 필요성과 방법을 주장하였으며 동서붕당 

해소에 노력하였고, 교육자로서 여러 제자를 배출하였다. 주요 저술로는 『성학

집요(聖學輯要)』, 『격몽요결(擊蒙要訣)』, 『기자실기(箕子實記)』, 『학교모범(學校模

範)』, 「동호문답(東湖問答)」, 「만언봉사(萬言封事)」,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김

시습전(金時習傳)」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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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해자  이종란(李鍾蘭)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했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철학을 전공하고 최한기(崔漢綺)의 철학을 연구하여 박사학위(철학)를 받았다. 

한국방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 출강하였다. 현재 조선대학

교 우리철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최한기의 운화와 윤리』, 『전래동화·민담의 철학적 이해』, 

『전래동화 속의 철학 1‐5』,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논어』, 『기란 무엇인가』, 『의

산문답』 등이 있고 다수의 논문과 철학동화가 있으며, 번역서로는 『운화측험』, 

『왕양명실기』, 『공제격치』, 『주희의 철학』(공역), 『왕부지 대학·중용을 논하다』

(공역), 『새로 읽는 성학집요』(공역) 등이 있다.


